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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발광소자(OLED)에서 널리 쓰이는 ITO(Indium tin oxide)는 단단하고 깨지기 쉬워 유연성 

소자 제작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얇
은 금속박막은 우수한 유연성을 가지며, 간단한 공정으로 ITO대비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

므로 차세대 유연 전극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를 유기발광 소자에 적용 했을 

때, 마이크로 캐비티 효과로 시야각에 따른 색변화와 측면에서의 휘도 감소 등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나노사이즈의 구멍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패턴이 있는 금

속박막을 제작함으로써 각도에 따라 안정적인 색 구현 및 subwavelength plasmonic 

nanocavity로 인한 효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을 이용하여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나노사이즈 구멍

이 육각모양으로 배열된 Ag박막을 nanosphere lithography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그 후 증착
공정을 통해 청색소자를 제작하여 일반적인 마이크로 캐비티 소자와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각도에 따른 색변화가 감소되었고 전력효율 3.3배 및 외부양자효율 1.6배가 상승됨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FDTD(Finite-Difference Time-Domain)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